
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.15일(목) 16:00 정부서울청사에서 

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2025년 11월의 한-UAE 정상회담 

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  구 부총리는 2025년 11월의 한-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AI·첨단기술 등 

분야의 협력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서, 양국 간 협력의 

시너지가 큰 분야라 강조하며, 칼둔 청장이 그간 양국 간 협력에서 중요한 

역할을 해왔던 만큼,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당부한다고 언급하였다.

  또한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앞으로 전략적인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, 

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UAE 진출, 제3국 공동

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,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반성장에 

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.

  구 부총리와 칼둔 청장은,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

하였으며, 한-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지원 방안에 대해 

관점을 공유하였다.

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 장 심승현 (044-215-4830)

금융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하린 (discount@korea.kr)

     

보도시점 2026. 1. 16.(금) 10:00 배포 2026. 1. 16.(금) 09:00

보도자료

구윤철 부총리, 칼둔 알 무바라크 
아부다비 행정청장 면담

- 양국 간 투자협력 강화를 통한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, 제3국 공동진출 등 논의


